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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용학문이므로 간호 지식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간호학생을 양

성하는 것이 간호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간호 지식이 대상자에

게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호를 정확하고 빠

른 시간 내에 수행할 숙련된 간호수행능력이 필수적이다. 병원간

호관리자, 프리셉터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 본인도 기본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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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m.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18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Seoul. One-way varianc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Results: Clinical competence was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in students’ previous semester and to students’ academic scores in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Clinical competence showe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students’ previous semester and academic 
scores in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in both evaluations by the professor and students’ self-evaluations. However,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The factor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e was academic scores in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and factors affecting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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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tudents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 have better clinical performance, but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is not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Academic performance, Clinical competence, Students, Nursing

주요어: 학업성취도, 임상수행능력, 학생, 간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Myo-Gye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 Seodaemun-gu, Seoul, 03617, Republic of Korea
Tel: +82-2-2287-1742, Fax: +82-2-2287-1701, E-mail: myogyeong.kim@snjc.ac.kr

* 본 연구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fro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Received: December 24, 2020    Revised: February 9, 2021    Accepted: February 10,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1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https://orcid.org/0000-0001-7926-5156
https://orcid.org/0000-0002-1780-1125


김 혜 원  외

50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1.49

지식과 간호술 수행능력을 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의 중요 인자로 

꼽고 있다[1]. 

임상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간호사가 힘들어하는 것 중 하

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한꺼번에 익혀야 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

아 업무 부담이 높은 가운데[2] 적시에 정확하고 숙련된 간호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1]. 빠르게 돌아가는 임상현장에서 정확하

고 숙련된 간호술의 적용은 돌봄제공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투약사고나 병원감염 등 발생

가능한 의료과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과오 발생의 

예방으로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간호술을 정확하고 빠른 시

간 내에 숙련되게 수행하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을 시작으로 임상현장실습, 핵

심기본간호술 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별

로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일한 교육시스템 적용에도 학생들 간에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수행

자신감에 편차가 존재한다.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4], 전공만족도[5-7], 자기효능감[8,9], 학습

전이[10], 연령[11]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전공적합도 혹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5,7],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시에 과업 수행 신념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행자신감이 높아지고[1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11,13].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임상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10]. 

간호학생의 임상수행자신감과 임상수행능력은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져 임상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으며

[9], 신규간호사의 경우에도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높고 업무 스트레스가 낮다는 보고가 있다[14]. 

이러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근무경

력과 상관되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길어질

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편, 신규

간호사의 경우에는 임상수행능력이 자기효능감, 근무만족도, 연령

과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1].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간호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더 높은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관계는 대체로 이론적 지식수준이 높

으면 기술적 수행능력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6]. 그러나 의

과대학 학생 대상으로는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17]와 없다는 연구[18]가 상존한다.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을 살펴본 몇몇 연구

에서도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으나[19,20]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21]도 있어 논

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국내 연구[19]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의 설명변수 중 하나로 학업성취도가 언급되었을 뿐, 학

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 또는 임상수행자신감의 관계를 주제로 

살펴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수행 중 학생들의 수행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22] 투

약간호와 수혈간호를 선택하여 간호 교육과정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임상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임상수행자신감이 높은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지향

하는 간호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

수행자신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과 임상수행자신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임

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 간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수행

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수행자신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여자간호대학 2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었다. 표본

수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선형다중회귀분석,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f2=.15), 검정력(1-β=.80), 예측변수 9

개로 계산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최소표본은 114명이었다. 효

과의 크기는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Cohen [23]의 표본 크기 공식

에 따라 중간 효과의 크기 0.1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

락율 5%를 고려하여 2학년 3개반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자 1명, 결석자 1명을 제외하여 최종연구대상자는 

118명이었다.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수행자신감의 관련성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1.49 51

연구 도구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학업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을 의미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직전학기 학업성취도, 기본간호학 과목

성적 두 가지를 포함하였다. 직전학기 학업성취도는 1학년 2학기

에 수강한 전 과목의 평균 학점이 4.5점 만점에서 ‘≤2.9’인 경우 

1, ‘3.0-3.4’인 경우 2, ‘3.5-3.9’인 경우 3, ‘≥4.0’인 경우 4로 구

분하여 숫자가 클수록 학점이 좋음을 의미한다. 기본간호학 과목

성적은 2학년 1학기에 수강한 기본간호학1 과목의 성적으로 100

점 만점에서 0∼100점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임상실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24].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

이 투약과 수혈간호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을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절차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점수이다. 

여기에는 학생이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가평가와 교수자가 학생의 수행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

는 교수평가 결과가 어떠한지 보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교수평가와 자가평가 두 가지를 포함하였다. 

교수평가: 경구투여, 근육투여, 피하투여, 피내투여, 정맥주입, 

수혈간호 등 투약과 수혈간호 6개 간호술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교수 1인이 평가한 점수들의 평균이다. 임상수행능력 평

가 도구는 Kim과 Lee [25]가 사용한 핵심기본간호술 성취도평가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의사소통능력(10점), 숙련도(10

점), 단계적 수행능력(30점), 술기시간(5점), 태도(5점)의 5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에서 술기의 모든 항목 수행 시 

‘상’, 1∼2개 항목 부족이나 흐름이 끊길 시 ‘중’, 3개 이상 항목 

미수행이나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하나라도 미수행 시 ‘하’의 3개 

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술기 시간은 1분 초과 시마다 1점

씩 감점되었다. 평가 점수는 60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총 0∼100점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가평가: 자가평가는 학생의 평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임

상수행능력에 대한 교수평가를 받은 후 6개 간호술의 단계별 수

행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며 ‘대상자의 상황에 필요한 핵

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의 1개 항목에 대해 스

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도구는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

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 스스로 임상수행능

력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 임상수행자신감 

수행자신감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26]이다. 임상수행자신감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실습을 수

강한 학생들이 투약과 수혈간호 관련 6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을 Likert 5점 척도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들의 평균을 의미

한다. 해당 항목의 간호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심감 정도를 

‘매우 자신감이 있다’ 5, ‘자신감이 있다’ 4, ‘보통이다’ 3, ‘자신

감이 없다’ 2, ‘전혀 자신감이 없다’ 1의 5점 Likert 척도로 설문

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Park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Kim [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다. 

● 대상자의 특성

학업성취도 이외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

상자의 특성요인으로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입학동기, 성격, 손재

주, 전공적합도, 기본간호실습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성격은 간호

술 수행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 유형으로 외향성, 

꼼꼼함, 민감성, 겁내는 정도의 4개 항목을 선정하여 간호학과 교

수 4인에게 적합성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4개 항

목 모두 항목수준의 내용타당도(I-CVI) 1.0이었다. 성격 도구는 3

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외향성, 꼼꼼함, 

민감성, 겁내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3, ‘보통’ 2, ‘건강하지 못한 편’ 1의 3점 척도, 손재주는 ‘없는 

편’ 3, ‘보통’ 2, ‘있는 편’ 1의 3점 척도, 전공적합도는 ‘매우 적

합’ 5 ∼ ‘매우 부적합’ 1의 5점 척도, 기본간호실습만족도는 ‘매

우 불만족’ 1 ∼ ‘매우 만족’ 5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연

구대상자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

행하였다. 대상자의 위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업 시간

이 아닌 시간에 각 반 대표를 통해 설문자료를 배포하고 수거하

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참여는 수업 및 성적과 전혀 무

관하고, 스스로 자율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며, 연구 참여 중 언제

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2학년 기본간

호학 과목성적과 기본간호실습에서의 간호술 수행능력평가 성적

이 이차적으로 연구에 활용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5

분 내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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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PC 24.0 win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

감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집단 간 

차이는 LSD를 이용한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등분산성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Tamhane’s T2 test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

도,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수

행능력과 임상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SWCN-201811-HR-00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

에게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는 

수업 및 성취도와 무관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참

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평

균연령 21.08세이다. 종교는 무교,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입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 본인 의사로 선택’이 가장 많았다. 성격의 

외향성, 꼼꼼함, 민감성, 겁내는 정도, 손재주, 전공적합도는 ‘보

통’이 가장 많았다. 기본간호실습만족도는 만족한 경우(만족, 매

우만족)가 53.4%였다. 직전학기 학업성취도는 3.0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은 평균 83.5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별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꼼꼼함, 손재주, 전공적합도,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성격이 꼼꼼한 편인 경우, 손재주가 있는 편인 

경우, 전공적합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이 70

점 이상인 경우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 점수가 높았다. 임상수행

능력 자가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종교, 

건강상태, 입학동기, 꼼꼼함, 손재주, 전공적합도, 기본간호실습만

족도, 직전학기 학업성취도,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이었다. 즉, 종교

가 가톨릭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적성이 맞아서 본인의

사로 선택한 경우, 꼼꼼한 편인 경우, 손재주가 보통 이상인 경우, 

전공적합도가 높은 경우, 기본간호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직전학

기 학업성취도가 3.0이상인 경우,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이 90점 이

상인 경우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 점수가 높았다.

임상수행자신감과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는 건강상태, 외향성, 

민감성, 적공적합도, 기본간호실습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성격이 외향적인 편인 경우, 성격이 예민

한 편인 경우, 전공적합도가 높은 경우, 기본간호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수행자신감이 높았다(Table 1).

간호학생 학업성취도,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 간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는 직전학기 학

업성취도(r=.16, p=.018), 기본간호학 과목성적(r=.28, p<.001)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도 직전

학기 학업성취도(r=.18, p=.006), 기본간호학 과목성적(r=.16, 

p=.018)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19, p=.004). 반면 임상수행자신감은 학업성취도

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9, p<.001) (Table 2).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에 영향 미치는 요

인은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이었다. 즉 기본간호학 과목성적이 좋

을수록(B=0.24, p=.008)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손

재주, 기본간호실습만족도, 직전 학기 학업성취도였다. 즉 손재주

가 좋을수록(B=0.12, p=.040), 기본간호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B=0.27, p<.001), 직전 학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B=0.12, 

p=.018)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 점수가 높았다. 

임상수행자신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외향성, 민감

성, 전공적합도, 기본간호실습만족도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B=3.63, p=.012), 성격이 외향적일수록(B=3.10, p=.006), 민감

성이 높을수록(B=3.02, p=.012), 전공적합도가 높을수록(B=3.35, 

p=.013), 기본간호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B=4.44, p=.001) 임상수

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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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는 기본간호

학 과목성적과,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는 직전학기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학업성

취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대체로 과업을 달성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하고 좋은 학습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

라고 보고되는데[27], 간호술 습득에도 같은 열의를 발휘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본간호학 이론은 기본간호실습의 

이론적 배경지식이 되고 상관성이 높으므로 기본간호학 과목성적

이 높은 학생이 임상수행능력 교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론적 지식수준이 높으면 기

술 수행능력도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28]를 지지한다. Corfield 

[28]는 지식과 분리된 기술은 습득이 어렵고 빨리 잊혀진다고 하

였으며 실제 기술은 실제 지식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지식과 기술

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기술의 기반이 되는 배경지식

을 충분히 잘 아는 것은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9,20]. 이와 반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N=118)

Variables 

AC CC
CCP

AAPS ASFN EP SSE

r (p) r (p) r (p) r (p) r (p)

AC
AAPS 1

ASFN .51 (<.001) 1

CC
EP .16 (.018) .28 (<.001) 1

SSE .18 (.006) .16 (.018) .19 (.004)   1

CCP .04 (.515) .11 (.095) .05 (.449) .49 (<.001) 1

AAPS=academic achievement in students’ previous semester; AC=academic achievement; ASFN=academic scores of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CC=clinical competence; CCP=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EP=evaluations by the professor; SSE=students’ self-evaluations

Table 3.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Evaluations by the professor Students’ self-evaluations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Health status 0.38 0.97 .03 0.40 .693 0.13 0.08 .12 1.78 .077 3.63 1.43 .16 2.54 .012

Personality (extroverted) 1.01 0.76 .09 1.32 .188 0.03 0.06 .04 0.56 .577 3.10 1.13 .18 2.75 .006

Personality (meticulous) 1.11 0.84 .10 1.32 .187 0.03 0.07 .04 0.53 .597 -0.08 1.24 .00 -0.06 .952

Personality (sensitive) 0.47 0.81 .04 0.59 .558 0.05 0.06 .05 0.75 .456 3.02 1.19 .16 2.54 .012

Personality (timid) 1.02 0.83 .09 1.23 .219 0.01 0.06 .01 0.15 .885 -0.29 1.23 -.02 -0.24 .812

Dexterity 1.31 0.73 .12 1.80 .074 0.12 0.06 .13 2.07 .040 0.54 1.08 .03 0.50 .621

Major suitability 1.13 0.91 .09 1.24 .217 0.14 0.07 .14 1.94 .054 3.35 1.35 .17 2.49 .013

Class satisfaction in a 
fundamental of nursing skills 
course

0.12 0.88 .01 0.13 .894 0.27 0.07 .25 3.93 <.001 4.44 1.31 .22 3.41 .001

Academic achievement in 
students’ previous semester

0.19 0.67 .02 0.29 .776 0.12 0.05 .17 2.38 .018 -0.27 0.99 -.02 -0.27 .787

Academic scores in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0.24 0.09 .22 2.68 .008 0.00 0.01 -.02 -0.20 .839 0.10 0.13 .06 0.76 .447

Model fit
R2=.15, Adjusted R2=.08, F=2.11, 

p=.008
R2=.25, Adjusted R2=.19, F=4.16, 

p<.001
R2=.26, Adjusted R2=.20, F=4.37, 

p<.001

Adjusted for age, religion, health status, motivation for admission, personality (extroverted), personality (meticulous), personality (sensitive), 
personality (timid), dexterity, major suitability, class satisfaction in a fundamental of nursing skills course, academic achievement from the 
previous semester, academic scores in a fundamental of nursing course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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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임상에서 지식과 기술이 서로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1]. 즉, 준학사간호프로그램(Associate Degree Nursing Program)

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에도 임상현장에서 간호를 잘 수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와 Park [6]은 학업성취도

는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이 연구

들에서 사용된 임상수행능력 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 비교는 주의해야 한다. 추후 학업성

취도와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임상수행자신감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ark 등[7]도 직전학

기 성적 및 성인간호학 실습성적과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신감은 결과

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26]으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

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실제보다 어렵다고 믿음으로써 문

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감마저 상실하

게 됨으로써 낮은 학업성취를 가져오게 된다[26]. 즉, 학업성취도

가 높지 않더라도 자신감이 높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도 자신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와 임상수행자신감은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을수

록 자신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수

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

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 자가평가는 자신의 임상수행능

력에 대한 믿을 만하고 실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방법으로써 

교수자나 임상간호사 등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전통적인 

평가방법을 보완할 수 있으며[20], 본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교수평가와 자가평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

한 진술을 지지한다. 

이외에도 전공적합도와 실습교육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5,6,29] 

결과와 일관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공적합도 혹은 전공만족

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요인으로 보고하였다

[5,6,29]. 전공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는 전공교육 만족도에 대

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19],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전공적합도, 실습교육 만족도에 따라 임상

수행자신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자신감이 높다는 선행연구[7]와 유사하다. 전공

만족도가 임상수행자신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9,10,3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자가평가와 임상수

행자신감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전공적합도, 실습교육만족도가 높

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5,6,29]와 맥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민감한 편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수

행자신감이 모두 높았는데, 이는 외향적인 사람이나 민감한 사람

이 주위 환경이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

제에 자신 있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격과 

임상수행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

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6]에서 낙관적 태도가 협동적이고 적극

적인 행동방식으로 연결되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긍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중한 성격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이 

높다는 연구결과[29]도 있어 성격과의 연관성이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시에 과업 

수행 신념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행자신

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향성, 민감

성에 대한 짧고 단순한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추후 

보다 구체적인 성격 표준화 도구를 이용하여 성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임

상수행능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이나 수행자신감과는 무관함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시도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에도 연구자 중 1인이 평가자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자의 후

광효과로 인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를 1개 질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조사연구에서 대상자의 

부담 감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평가와 동일한 도구

로 평가하여 상관성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실제 

임상 현장은 간호학생이 간호술을 실습하는 교내실습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므로 2학년 대상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학부과정을 

거의 마친 졸업학년이나 졸업 후 임상간호사 대상으로 학업성취

도와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실습을 수강하는 2학년을 대상으로 투

약과 수혈간호에 대한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자신감과 학업성취

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학업성취도는 임상수행능력과 긍정적

인 관련성이 있으나 임상수행자신감과는 무관하며 성격, 전공적

합도 등 다른 변수와 더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격을 고려한 교육방

법 적용,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임상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

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표준화된 성격 도구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와 성격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추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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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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